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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회의실에서 특용 밀워수종 개발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아까시나무 등 주요 밀원의 급격한 감

소에 따른 대체 밀원 확보가 시급한 현재, 헛개

나무 등 육성품종의 밀원 조성 및 연구결과의

기술이전 후 현지 적용 상황 확인을 위한 자리

였다. 

주제를 발표하고 시험지를 답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설명회는 주된 논점은 우수 밀원수 품종

개발과 기능성 분석(김세현 국림산림과학원),

친환경 양봉관리(이명렬 농업과학기술원), 한국

양봉산업의 현재와 미래 (조상균 한국양봉농

협), 특화 사업의 현장활용 사례 (전창우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였다. 

한국 양봉협회, 한국 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하고 국립산림과학원 및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 유

관기관, 양봉농가 등이 참석한 이번 현장 설명

회의 큰 목적은 경쟁력 있는 양봉산업의 기반

구축이었다. 

전기현 한국양봉협회 회장은 이 설명회에서 밀

원수 개발에 대한 책임감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덧붙여 4년만의 흉작 끝에 찾아온 풍년에 반가

움을 표하며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설명회를 통

하여밀원수종을개발하고홍보하여기능성벌꿀

생산과 양봉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하는데 양봉인 모두가 앞장서야함을 강조했

다.

특용 밀원수종 개발 현장설명회

특용 밀원수종 개발 현장설명회 축사를 하는 전기현 회장




